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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설 27-용궁올레와 칼선다리 제주의 새로운 관광패턴으로 자리 잡은 올레걷기. 서귀포시 성산읍 

온평리를 출발해 표선면 표서해수욕장에 이르는 20.9km의 올레3코스 중간지점에 신천 바다목장

이라고 불리는 해안가 목장이 있다. 흔히 목장하면 산 허리 등 중산간지역을 떠올리지만 이 목장

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그 광할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. 

  

이 바다목장과 접한 바닷가 역시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자랑하며 올레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

다. 이 해안가에 들어서면 두 개의 집 채 만 한 바위군락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용

궁올레와 칼선다리(칼이 서 있는 다리)라 불리는 바위이다. 

  

하나의 바위덩이는 두 개의 우뚝 선 바위사이에 또 다른 바위로 연결돼 마치 다리와 같은 형상이



 

고 따 다른 하나는 손바닥을 세운 것처럼 커다란 바위가 바닷가에 날카롭게 서 있는 모습이다. 

이처럼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바위들은 그 모습만큼 이나 특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. 

  

▲용궁을 다녀온 해녀 먼 옛날 이 근처 마을에 80, 90이 넘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송씨 성의 

해녀가 있었다. 이 해녀는 담력도 크고, 호흡도 깊어 잠수를 잘해 남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칠

고 깊은 바다를 찾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아 남들의 부러움을 샀다. 어느 날 이 해녀

는 용궁올레 근처 바다로 작업을 왔는데 유난히 깊은 물속에 커다란 전복이 보여 비창으로 찌르

는 순간 정신이 잃고 말았다. 

  

한참 후 정신을 차린 해녀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라고 시늉하는 강아지를 따라가 보니 난생 처

음 보는 별천지를 보게 됐다.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동남동녀들이 보이고 고래등 같은 집들이 즐

비하게 들어서 있었다. 넋을 잃고 별천지를 구경하던 해녀는 아름다운 선녀를 만났는데 선녀로부

터 이 곳 남해용궁이며 인간세상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용왕님이 이 사실을 알면 죽음

을 면치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. 

  

이 선녀는 빨리 인간세상으로 가라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. 

그러나 해녀는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용궁 별천지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

사방이 암흑으로 변하고 칼을 든 무시무시한 수문장이 앞을 가로 막았다. 

  

수문장들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해녀가 가여워 그냥 뭍으로 돌려보냈다. 송씨 해녀가 간신히 

뭍으로 올라오자 갑자기 바닷물이 용트림 하듯 거품이 일더니 칼날 같은 커다란 바위가 용궁올레

에 우뚝 솟아 올랐다. 이 바위는 인간이 다시는 남해용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경고의 표시

였다. 

  

지금도 이곳 해안가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꺼리 듯 제주의 다른 지역 해안가 바위와 달리 발길이 

닿는 곳마다 칼과 송곳처럼 날카로운 바위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. 또한 항.포구에서 고장 난 선박

을 뭍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된 선가(船架) 시설 처럼 약 5m 안팎 너비의 바위가 뭍에서부터 

바닷물 속으로 길게 연결돼 있어 마치 전설처럼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목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. 

  

▲바다목장 과거 신천마장(新川馬場)으로 불렸던 바다목장은 조선시대 말을 진상하던 국마장(國馬

場)이었다. 당시 제주도내 다른 국마장들은 모두 중산간 일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 마장만은 중



 

산간 아래인 바다에 위치해 있어 하목장(下牧場)으로 불렸다. 

  

성산읍 신풍리와 신천리의 경제에 위치해 있어 과거에는 신천마장으로, 최근에는 신풍신천 바다

목장으로 불린다. 현재 이 목장은 남해상사라는 업체의 소유로 감귤 껍질 말리기와 제주에서 처

리한 가공용 감귤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이용해 소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. 

  

남해상사는 이 목장이 올레 3코스 중간 자리에 위치한 이 목장을 개방해 올레꾼들이 15만㎡의 

드넓은 바다목장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다. 다른 목장과 달리 바다와 접해 있어 거칠 것 

없는 경치와 목장을 뛰어 노는 소떼들, 그리고 남국의 상징인 야자수 나무까지. 이처럼 이 바다목

장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간직하고 있어 그동안 각설탕, 그랑프리, 태양을 

삼켜라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면서 널리 알려져 많은 올레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. 

  

최종수 남해상사 대표는 “이 바다목장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힐링 하면서 삶에 재충전 할 수 

있도록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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